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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이유

❍ 한국지엠은 2018년 계약에 따라 2027년까지 국내 공장 운영을 약속

했으나, 최근 창원정비센터 등 자산 매각을 추진하며 철수 우려를 

키우고 있음

❍ 2024년 기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수출액은 약 36억 달러에 이른다는

점에서 철수 또는 생산 축소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 전체 

산업과 고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이에 한국지엠과 정부, 한국산업은행에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해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함

2. 주요 내용

❍ GM 본사는 2018년 체결한 계약 이행에 적극나서고, 지속적인 창원

공장 운영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 정부는 창원공장의 수출 기여와 2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엄중

히 인식하고, 한국지엠의 생산 축소나 철수를 막기 위한 제도적·재

정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한국산업은행은 GM 본사의 투자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

고, 창원공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주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3. 건 의 문 : 붙임

4. 수 신 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국산업은행회장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촉구 결의문

한국지엠은 지난 201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2027년까지 국내 생산시설 

유지를 조건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7억 5천만달러의 투자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계약 만료를 불과 2년 앞둔 2025년 5월, 한국지엠은 창원정비센

터를 포함한 일부 자산의 매각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지

역사회와 노동자들은 다시 구조조정과 공장 철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창원공장은 2018년 구조조정 당시 조립부 통합과 대규모 희망퇴직을 통

해 고통을 분담한 상징적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산 

매각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수출액은 약 36억 달러로, 이는 창원

시 전체 수출액(228억 달러)의 15.7%를 차지하는 것이다. 현재 협력사를 

제외한 직접 고용 인원은 약 2,800명이며,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관련 종사자는 약 2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지엠의 철수 또는 생산 축소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 전체 산업

과 고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창원시민을 대표하는 창원시의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GM 본사는 2018년 체결한 계약 이행에 적극 나서고, 지속적인 창

원공장 운영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창원공장의 수출 기여와 2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엄

중히 인식하고, 한국지엠의 생산 축소나 철수를 막기 위한 제도

적·재정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한국산업은행은 GM 본사의 투자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

고, 창원공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주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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